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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으로혼탁한이 셰대를향한 

예수님의 경고를 들으십A마. 

F무엇올 듣는가스스로삼가라 

너회의 허P모|는 그 허þt림으로 

너회가허þt림올 받올 것이며 더 받으리니” 

복음온예수그E납도입니다. 

예수님윷 믿으면 구원율 받아 천국에 가지만 

예수님올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게 될니다. 

세상적인 성공과뺑복왜| 물들어 있는 이 세대에 

진정으로 필요한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복음을 보게 하소서 

막혀진 내 귀 여시사복음을듣거| 하소서 

봉하띤 내 입 여시사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지난 26일， 수요2부예배 시에 있었던 임직식은 은혜의 천국 잔치였습 
니다. 모든 임직자들이 자기를 부인히는 신실한 종들{마 16:24)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임직자 명단은 본지 7면 

2011 년 쩌13차 혐지기흘헌 빼씨쩌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t라 (0까받음 4:μ) 

그리스도요띈 무엇이 진리인지 분벌하여 들을 줄 일이야 하는 책임이 있 

대요일 4:1""3). 우리는 많은 A땀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기 싫어듭}는 서농뻐| 
실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만큼 배부르고 건 

a돼지며(녹 8:17""18), 듣는 지에게는 듣는 만큼 더 주신다 

1.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조심하라 
듣는 것을 스스로 조심하고 진리의 말씀은 경청하여 들어야 효κH골 

2:8""9).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시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고 자스l을 위하여 

스스로 들어야 효.lLK막 4:11""14). 말씀이 내려질 때 자스!을 향한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대고전 1:18""낀). 밀씀을 기대하 
고 갈릅함으로 들을 수 있다면 복된 삶이다 복음에 순종할 수 g논 태도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실천할 수 있대롬 10:16). 그러나 우리 
는 밀씀을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 

2 너희의 허10댄|는 그 허|아뭘으로 너희가 헤아럼올 받올 것이라 

자신이 겨|스한 만큼만 복음을 듣는 자들은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이 

대롬 1:22""23,25). 복음에 관심이 없는 자들은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는 자들이다 교회에 LI와도 복음보다는 교회 인의 질못 

된 것을 찾애ij는 일이 가쁨이 되는 자들이 있다 진리를 찾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복음이 무엇인지 배우고 싶어 효κH마 

11:25""27). 영혼의 굶주림을 채우기 위하여 복음을 간절히 원하면， 주님께 
서 배불리 먹게 해 주신대마 5:6). ζ떨히 원하는 자들에게 복음은 말할 수 

없는 측복이다. 목마른 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집과 의복이 되고、 양식이 되 

며 천상의 천국이 되신다(골 1:16,18""20). 복음은 영혼의 갈급함으로 듣기 
원할때들을수가있다. 

3. 또더밭으리라 

복음 듣기를 좋아하고 원하는 자들에게는 듣기 원하는 마음을 더 주신다 

(엠 3:14""19 ; 벨후 3:15""16). 복음은 들을수록 진리를 더 확신하게 된다 
(롬 1:16""'17).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요뻐| 살 때 참 기쁨과 평화를 누 
랄 수 있으며(웹 3:17""19), 충만한 기쁨이 도|는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더’ {more}는 인간의 지성과 이성이 생각할 수 없는 범위와 영역을 넘 

어서는 것이다. 복음만이 참 ̂I혜와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대골 1:13""17). 
복음의 밀씀을 듣고 사는 것이 기장 행복하고 유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천 
국과 자옥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대골 2:2""3 ; 롬 10:17). 믿음은 
복음의 밀씀을 듣는 중에 성렁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다. 복음에 대하여 더 많 

은 것을 기대하며 듣도록 하고 복음이 선포도l는 곳에 지주 가서 영혼의 양식 

을 채우기 바몬때 01멘. 

오늘，종쿄1H협주일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은 1해l기 종교개혁의 기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십 

자가 앞에 날마다 죽는 것이 개혁입니다(고전 15:3]). 

*다음 주일， 2011년 제7차 성찬석(1""5부예삐 

| iIl 월 4일부터 금요찬양집회 교구좌석 변경 시맹(교구좌석 변경훈환댄fI 



주깐충현 

THE MEAL OF THE LAST SUPPER 
(30)SO they asked him, “What miraculous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 (31)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from heaven to eat. ’ ... (39)And this is the will of him who sent me, 
that 1 shalllose none of all that he has given me, but raise them up at the last day. 

(40)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l，따" and 1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 

(lohn 6:30-40) 

S peCα|샤버此뼈f쥐h뼈ic때c떠떼a히메Ily， J빼O아ohnηln빼1 

b때a때「디ley loaves and two fish that Jesus used to feed over five 

thousand people who had gathered near Him . This miracle 

impressed everyone, so much so that the Jews believed that 

Jesus was the Messiah they had been waiting for. The people 

wanted to forcefully make Jesus their king , “ After the people 

saw the miraculous sign that Jesus did , they began to say, 

’Surely this is the Prophet who is to come into the world.' Jesus, 

knowing that they intended to come and make him king by force, 

withdrew again to a mountain by himself"(Jn . 6 : 14~15) . The very 

next day the crowd found Him again and insisted that He perform 

more miracles so that they could believe He was the Messiah, 

“ So they asked him, 'What miraculous sign then will you give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ill you do?"(Jn 

6:30) . Their attitude and behavior is exactly the same as today’s 

21 st century Christians. People keep asking and praying for more 

miracles . People want Jesus to perform more in order for them 

to believe. Today we come together for the Lord’s Supper and 

we need to see and receive His miracle from this special meal. 

The meal of the Lord’s Supper highlights God’s existence in this 

life . How can Jesus show us that God is real? What kind of 

things do we need to see in order to believe? The Jewish crowd 

told Jesus, “ Our forefathers ate the manna in the desert; as it is 

written :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Jn . 6:31) . 

Jesus answered, " 1 tell you the truth , it is not Moses who has 

given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Jn . 6 : 32~33) . Just as the 

manna came from God , so does the Son . The people still 

misunderstood , wanting only that which would satisfy th.eir 

physical needs , '''Sir’, 'they said , ’ from now on give us this 

bread’ "(Jn . 6:34) . This whole universe is a sign of the reality of 

God’s presence . You are a sign of His exi stence . Jesus ' is the 

center of the realness of God. He is the One who makes God 

rea l. Jesus said, “ I am the bread of life"(Jn . 6:35). We always 

have Jesus around to prove to us that God is real , and that this 

real God really loves us. 

The meal üf the Lord ’s Supper is plentifu l. How can a tiny piece 

of bread and a small little cup be considered plentiful? The Lord ’s 

Supper is plentiful because it gives us the presence of Christ. At 

His Table we are fed , nourished, and sustained by the One whö 

is the Lord of life . Jesus is the One who reveals to us the 

meaning of life . He declares, "1 am the bread of life . He who 

comes to me will never go hungry, and he who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Jn . 6:35) . No one who partakes of Jesus 

Christ will ever be hungry or thirsty! Do you believe it? 

Remember also that the Lord ’s Table has enough room for 

others . There is a chair for eve마one ， no one is excluded . There’s 

more than an abundance of. God's redeeming grace to go aroun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 do this in remémbrance of me ’ In the 

same way, after supper he took the cup,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 do this , whenever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 11 :24~25). AII the answers and all 

the grace anyone needs is right there . 

The meal of the Lord ’s Supper gives us eternal hope and great 

expectations. Jesus said, "For my Father’s will is that everyone 

who looks to the Son and bel ieves in him shall have eternal life,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Jn. 6:40). God’s will is for 

us to believe in Jesus and have eternal life . Do you have this 

eternal hope? Jesus said "1 am the bread of life"(Jn. 6:48). When 

you eat the Lord's Supper meal you have life, "1 am the living 

bread that came down from heaven. If anyone eats of this bread, 

he will live foreve r. This bread is my flesh , which 1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Jn . 6:51) . 1 Corinthians 11 :26 says, "For 

whenever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is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 Isn ’t this a great expectation? 

Jesus died and resurrected for you, and He is coming back again 

Is this your proclamation? 

My dear friends, what more are you looking for? Why do you 

want more signs? Please concentrate on the Bible and accept 

Jesus Christ as your Lord and Savior. Let’s gather together now 

at the Lord ’s Table and take the bread and cup that He offers to 

each one of us in remembrance of H is redeeming work . 

Amen.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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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찬의 츠츠 Âl I그 .., 
(3이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31)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먹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같이 우리 조상들은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 (39)나를보내신 
이의 돗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내 아버지의 뭇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갱생판옥사 

(요한복음 6:30-40) 

E三 별히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온 5， 000명 이상 

-, 의 사람들을 먹이셨던 오병이어의 기사로 시작됩니다. 이 기 

적은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로 인해 유대인들 

은 예수님이 자신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람 

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왕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 

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요 6 :14~15) ， 바로 그 다음날 무리는 다시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 · 

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끔 더 많은 기적을 행해 달라고 요구했 

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요 6:30), 그들이 
보여준 태도와 행동은 오늘날 21세기 그리스도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은 기적들을 달라고 요구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자신들이 믿게끔예수님께서 더 

많은 것을 행해 주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식사 시간에 예수 

님이 행하신 기적을 체험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재를 강조한다 

성만찬의 음식은 삶에 실재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 

서는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기 위해서 볼 펼요가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은 예 

수님께 ‘'iï]능에서 그들에게 먹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요 6:31)라고 말했습니다. 이 

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 

게 하늘로부터 먹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 

부터 참 먹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히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요 6 : 32~33)고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 

신 것처럼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자신 

들의 육체적 필요들만을 채우기 원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여전 

히 오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주여 이 먹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요 

6:34),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적이며， 

여러분은 주님께서 실재하심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의 진짜되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진짜이심을 드러내 

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먹이니"(요 

6:35)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하 

나님이 진짜이신 것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증 

명하십니다. 

풍성하다 

성만찬의 음식은풍성합니다. 어떻게 작은빵조각과조그마한잔을 

보고 풍성하다는 것일까요? 주의 만찬이 풍성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 

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의 식탁에서 우리는 

생명의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것들을 먹고 자라며 %북됩니다. 예 

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의미를 드러내십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 

의 먹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 

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 6 : 35)고 선언하십니다. 예수 그 

리스도와 연합히는 사람은 결코 주리거나 목마르지 않습니다! 믿으 

십니까?또한주의 식탁에는다른사람들을위한충분한공간이 있다 

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자리가 마련되어 있기에 쫓겨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모든 이에게 넘치도 

록 풍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고전 11: 24~25) ， 이처 

럼 모든 사람이 갈구하는 주님의 응답과 은혜가 모두 주의 만찬에 있 

습니다.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준다 

성만찬의 음식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큰 기대를 줍니다. 예수 

님은 “내 아버지의 뭇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끼요 6:40)고 말씀하셨습 

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길 원하 

십니다. 이 영원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 6:48)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먹을 때 여러분은 생명을 얻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 

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먹은 곧 세상 

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 6:51), 고린도전서 11: 26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 

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 이 말씀이 크게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 

입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사랑히는 여러분， 무엇을 더 찾고 있습니깨 왜 표적을 더 달라고 

하십니까? 제발 성경에 초점을 맞추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지금 주의 식탁으로 함께 모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기억함으로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먹과 잔을 취합시다. 아 

벤.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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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해야 히는 일문이며， 그리스도의 일꾼으 

로서 해야 할 일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것임을 밝혔다(엠 3:1~8). 특별 

히 비울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인들에게 용성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생각하는풍성함은바울이 전하는용성함과다르다. 우리는풍성 

함을 f부유한 것’ 으로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서l^J에 있는 것을 사랑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세상을 아주 많이 사랑한다. “이 세상이나 서l Ĵ에 

있는 것들을 사랑송찌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서l Ĵ벼l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 

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옹 것이라!'(요일 

2:15~16). 이와 같이 세상이 주는 풍성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 

보지 못하게 하여，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용성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가 

롯 유다가 범했던 죄를 우리는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마 26: 14~15). 더 이상 헛 

된 일에 힘을쏟지 말고(마 6:19) 주님이 말씀하시는풍성함에 집중해야한다(잠 

11:4). 

·선하심이 한량없다 

측량할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호L에는 선하심이 있다. 이것은 영원하기까지 

하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을 고집스럽게 붙들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멸시하 

; 매시아의 혹플렁 1 
켈， 검， 몽치를까지고 

예수님은 자신을 잡으러 옹 무리에 

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 

내’(막 14:48)라고 말씀하셨다. 예수 

님은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 

셨다. 죄에 빠진 인간을구원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정작사람들은예수님을외 

면하였으며， 이제 강도로 취급하고 있다. 강도로 취급 받는 예수님에 대해 마태복 

음도 거의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 

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몽치를 가지고 나를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니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마 26:55). 누가복음에 
서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무리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밝히기까지 했다. ‘폐수께 

서 그 잡으러 옹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내’(녹 22:52).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강도처럼 취급 당하셨다. 예수님은 실제로 강도짓을 하신 
적이 전혀 없으셨다. 단지 날마다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셨으며， 기적을 행하셨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이 강도로 취급 당한 이유에 대해서 마가는 이 렇게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막 14:49). 예수님은 단지 메 

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을 뿐이었지만， 종교지도자들을 비롯한 사람들의 결정은 

예수님이 강도라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 그리고 율 

법과 전통의 수호가 예수님을 강도로 결정한 이유였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을 
강도로 결정한그 자들이 바로 강도였던 것이다. 

고 있다(롬 2:4).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함을 주시고자 당신의 독쟁자 

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롬 

3:25).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다. 떼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옵 1:3). 

한량없는 선하심은 오직 회개하는 죄인에게 주어지는 은총이다(히 9:22). 과거 

에 어떤 죄를 지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 지금 당장 회개하면 주님의 선하신 음성 

을 들을 수 있다. ‘바버지 저들을 λ봐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히는 것을 알지 못 

함이니이다!'(녹 23:34). 

·은혜가 한량없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힐L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다. 은혜는 사랑과 

자비로서， 곧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엠 2:7). 우리는 모두 주님의 은혜로 지 

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다(엠 2:1이.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 

한다. 복음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모두에게 임 

히는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엠 2:1~3). 이 은혜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존경 받을 만한 신앙 인격자가 아니라 죄인임을 고백하게 될 것이다. 주님의 한 

량없는 은혜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엠 5:5,8). 

·영광의 용성함 

측량할수없는그리스도의풍성함은곧 영광의풍성함이다. ‘너희마음의눈 

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함이 무엇이며"(엠 1:18).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통과한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누리게 될 측량할 수 없는 영광이다(롬 8:17~18). 

요나는 이것을 일됐지만 옹전히 믿지 않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향해 항변하기 까 

지 했다(온 2~4장). 영광의 풍성함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믿어야 한 

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피조물은 이와 같은 창조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 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기적이다. 이 기 

적이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자존심과 교만을 버리고 회개 

해야 한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마 17:2~5). 이때 한 

량없는 선하심， 은혜，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 

녀이다. 이것을 감추려고 할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존경 받는 인격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의 종착지는 지옥이다. 인격자가 되지 말고， 어린 아이가 되자. 

측량할수 없는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다. 아멘. 

성전에서 예수님은 장사문들을 쫓아내시며 확실하게 가르치셨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 

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막 11:17).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자들의 특정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비유에 기록되어 있다(녹 10:30.36).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의 대명사는 당시 종교지도자들이었다. 마태복음 23~에는 당시 종교지도자 

들이 행한 강도짓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세히 밝히시며， 꾸짖으신 내용이 기록되 

어 있다(마 23:4， 9， 13， 15~16， 23， 25， 27， 29).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 

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얘’(마 23:33)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호통치셨다.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나 종교지도자들은 진리를 바꾸었 
으며， 심지어 자신들이 세운 율법과 전통으로 진리를 대적하였다. 

강도는 지금도 마찬가지만，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악한 자의 대명사였다. 유 

대인들이 생각했던 강도는 약탈자， 살인자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 

로 결정했던 것이다.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강도로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요 18:38~4이. 악명 
높았던 바라비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빅}으라고 했던 것이다(막 15:7). 

이것이 진리를 대적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또한 진리를 고대하며， 진리를 연 

구하던 사람들의 결정이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의 모습이다. 예수님을 강도로 
취급하며 칼， 검， 몽치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있지 않은가? 구주 예 

수님은， 이제 곧 심판주로 오실 것이다.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칼， 검， 몽치를 들고 

있는 자신의 강도됨을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붙틀자. 아멘. 

‘ DH주 월요새벽기도회“M벽 44))에서 상상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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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님이 예비하신 영온들을 만나다 

축소를 정하려고 여기저기 도는 동안 우리의 눈에는 빨간 깃발과 공요틸만 

보였다. 그 순간， 지난해에 왔던 어느 팀이 이곳에서 첫 사역을 나갔다가 잡혀 

서 사역 기간 내내 구치소에 길L금되어 헛 고생만 하고 왔다는 이야기가 생각났 

다. 그들의 감시가 삼엄하여 전 대원이 두렵고 떨림을 느껴 우리는 사역지를 옮 

기기로 결정했다. 15가구마다 감시병이 있다는 말에 긴장하고 눈치를 살피면서 

살얼음표띨 걷는 느낌으로 정말 조심스럽게 7까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했다. 

첫날 한 가정을 방문하여 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와 두 딸과 아들 

이 함께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아들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왜?"라고 물어 보 

니 전화하러 간다고 했다. 문득 신고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 빨리 

떠나려는데 전화기를 들고 따라오면서 뭐라고 말했다. 우리는 빨리 빠져나와 차 

를 타고 그곳을 벗어났다. 아무리 공요F들이 철통 같이 지킨다고 할지라도 주님 

은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만나게 하셨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린다. 

유옥련(권사. 17교구) 

그들이 거부알지라도 

천사도 홈모하는 영광스런 복음 사역에 부르심을 감사드리며 성령의 인도하 

심을 따라 사역지에 도착하였다. 첫날 정탐 사역을 하며 사트}이 강력하게 진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았다. 어린 학생에 이르기까지 불교 신자임을 말하며 복음을 

거절하는 그들 앞에 처음에는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날부터 주님은 복 

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임을 마음에 새기게 하셨고， 그들이 거부할지라도 복음을 듣도록 전하면 주님께 

서 복음을 들은 그들 심령에 역사하시리라는 믿음을 갖게 하시며 거룩한 용기 

를 주셨다. 그들이 자신은 불교 신자라면서 거부하면 나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복음을 읽게 하고 듣도록 하였고， 영접기도까지 읽고 따라하면 이 기도가 그들 

의 고백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전하였다. 

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어 전도지를 뺏으면서 마을에서 

나가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 

난 받는 것임을 생각하며 그 후로는 방해를 받아도 마음에 두려움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힘을 주셨다.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위협 

하던 그들도 변화되어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기 

도하였다. 또한 영적 도전이 거세어지는 이 땅의 영흔들을 위한 선교사역에 영 

적으로 더욱 준비해야 흔떨 깨닫게 하셨다. 

김종흐1(권사. 20교구) 

주간중현 201 1 년 10월 30일 @ 

명끝 m찌 

나 같은 죄인에게도 

3개월 동안의 팀 훈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교육으로 훈련으로 잘 준비되었 

다고 믿으며 단기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기다리는 상황은 두려움 

과 떨림， 알 수 없는 긴장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찬gt하고 주님의 뜻 

을 죠다하며 나아갈 수뱀l 없었습니다. 많은 사료k을 만나 E팩스럽게 전도하고 

싶었으나 짧은 시죠때 긴장감 속에서 소수의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있었 

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날수록 안정감을 찾으며 팀원끼리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 

며 찬<8하며 주님께서 이 소수의 예비하신 영흔들을 위해 우리를 보내셨구나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어 실망보다는 오히려 설렘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게 되 

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며 기뻐하고 환한 웃음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을 때까 

지 손을 흔들며 아쉬워하던 어린 아이들과 정년들， 수많은 얼굴들이 떠오릅니 

다. 우리를 보내셔서 추수 때의 일문으로 써 주시고 공안이라는 말 한 마디에 

초긴장 상태로 두려워 떨며 주님보다는 인죠띨 무서워하는 나약하고 의심 많고 

믿음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할 사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 

립니다. 그곳에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씩L이 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 

길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남준자(집사. 14교구) 

감격의 눈물 

어느 마을에 갔을 때 많은 사료띨이 예수를 들어봤다고 했고， 믿는다고 고 

백했습니다. 그들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에게 그들은 성경책을 보여주며 근처에 

교회가 있다고 우리를 교회로 안내하였습니다. 닫힌 창문으로 주일마다 교회를 

섬기는 많은 수의 일꾼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누군가의 흘린 피땀과 사 

랑의 수고가 이 땅에 적셔지고 있음을 흑엔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 

족한 우리가 뿌린 씨앗으로 인해 이와 같은 교회가 세워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 

하며 돌아왔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주님， 사랑합니다. 

허은숙(권사. 15교구) 

이번 주에 졸블에}는 선교팀 (l 개 팀) 

기 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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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흥과 

자금 이 순간도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에수납f 

몇 주 전， 목사님으로부터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 교구 영성훈 

련 순서에 찬양을 담당하도록 권면을 받았다. 함께 할 아이들과 콕을 정해 우선 집 

에서 연습을 한 뒤 시간이 날 때마다 모여 연습하기로 했다. 한창 사춘기인 나의 

딸도 바이올린을 배우고 있기에 연습을 시키게 되었다. 연습 시작! 딸이 말하기를 

“엄마 나 이거 꼭 해야 돼? 그날 중간고사 끝나서 친구들과 놀러 가기로 했는데” 
하며 인상을 쓰고 툴툴거린다. 나는 “안 돼. 꼭 해야 돼. 아이들도 적고 네가 바이 
올린 엘토 좀 해 줘 예쁜 딸이 그 순간 입상 딸로 바뀌며 속으로 ‘아니 자기가 뭐 

잘해서 하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세워주심에 감사해야지’ 하며 옥박 반， 달래기 

반으로밀고나갔다. 

드디어 교구 영성훈련 날. 이 날은 우연찮게 예배 전 찬양， 아이들 악기 찬양， 전 

도회 찬양， 인형극， 기도회 등 순서마다 조금씩 나의 손길이 닿으며 이것저것 분주 

하였다. ‘아이구， 바빠라. 말씀 들으러 왔는데 이게 뭐야? 바빠서 숨이 다 차네. 맘 

좀 가라 앉혀야지 . ’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었다. 외적인 것이 아닌 영흔의 가치를 보 

시는 예수님， 또 영원한 세계를 허락하시며 이것을 밍음으로 걸아가라는 주님의 음 

성에 은혜를 받고 있는 순간! 악기 찬양하는 자리에 서기 싫다고 볼멘소리 하는 딸 

아이의 모습이 떠올랐고， 하기 싫다는 딸을 바라보며 속상해 하고 욱 하던 나의 모 

습도 떠올랐다. ‘왜 내가 딸아이의 모습에 속상해 했지? 왜 바쁘다고 불평했지?’ 불 

펑하는 모습이 딸이 아닌 나였고， 영흔의 가치와 영원한 세계를 놓친 예수님 앞에 

입상인 나의 모습이 아닌가! ‘예수님 저는 어쩌면 이렇게도 한 시간도 아니 ， 한 순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를 통해 친g뼈|배 본문과 설교 제목을 보았을 때부터 기대가 되었던 

말씀입니다 지난 토요일 교역자 미팅 때 위S목사님께서 이미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남겨진 칠천 명의 선X뻐 대해서 운을 떼셨고 또 그와 연관뼈 꼬|스도인은 누구인 

가 라는 주제로 마 5:13"'14 말씀을 성구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시작되기 전 성경 
구절이 적힌 요배자를 쭉 읽어 보있는데 바로 지난 번 강조히신 그 구절들이 포함되어 있 

어 기대감과 사모힘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위S목시님의 말씀대로 엘리O뼈|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도 컸습니다 그 

러나 남겨진 이름 없는 칠천 명에 대해서는 그저 지나쳐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 

늘 말씀을 들으먼서 엘리야가 아니라 칠전 영의 선지자 중 한 사람과 같이 쓰임 받고 싶 

은 간절한 소묘벼| 생겼습니다 

F는 참으로 대단한 능력의 선지지였습니다 그의 말이 없을 때 비도 01슬도 내리 

지 않았고 그가 말할 때 큰 비7 f 내렸습니다 또한 그7f 7 1도할 때 i빌에서 불도 

내혔습니다 그러나 그는 힌낱 여자의 밀때| 휘둘려 도E하고 느딛면t여 죽기를 

구하기도 홉tLl다 엘리야는 참으로 인정받았고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엘리O뼈| 비댄 칠천 명의 선^~ f는 이름도 없는 A람들이었습니다. 적 

극적O l^ l도 않았고 별 영행도 없는 A밤털|었습니다 이들은 너무도 조용하 

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묵묵히 자신의 지리에서 바일에게 무릎을 꿇지 않으 

’ 며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인장을 받는 사료에|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도구 

로 쓰임 밟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 자 

기 자신은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는 사림으로 쓰임 밭g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Sb에| 바로 이러한 칠천 명과 같은 &서) 1어야 함을 다 

’ 시금 확인하게 될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서|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셨는더1 ， 

나의 빛을 비추고 q의 영햄을 행"'1흔κ땐 오히려 교회를 흔탈{ 놀 

을 수부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빛0 1 아니라 참 빛 되신 주님만 

| 비추고 묵묵히 자기 자리에서 칠천 명과 같에|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얼口바 좋을까요? 내 5밍로 일해고 하고 내 노력과 내 실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히려 한 지f을 회개홉tLl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니라 칠천 

명과 같이 중심을 보사는 주님꺼| 지f을 도구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현석(목사， 6교구) 

*20 1 1 년 10월 2일 주일잔앙예8H ， ‘질전 명을 남기리니’(왕상 198) 밀씀을 듣고 

간도예수님 

말씀에 집중하 

며감사할수없는 

죄인이랍니까? 날마다 예수 

님 사료뻐1 눈물겨워하면서도 돌아서면 

바로 그 사랑 잊어버리고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죄인이랍니까?’ 
악기로 찬양하는 딸도， 영성훈련에 참여하는 나도，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텐 

데 이를 못 믿고， ‘아니라， 아니라 하며 내 열심으로 다가가는 모습에 효냄이 푹 

쉬어진다. ‘귀한 영성훈련에 이런 더러운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변하게 하시니 감사하게 되었 

고， 나보다 딸을 더 사랑하시는 예수님 앞에 딸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내 모습에 

회개하게 되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며 믿음 없는 자들을 보시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믿음 없는 나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 죄송해요. 진정 믿는 자 

되게 하시고 혹여 이 죄인이 너덜너덜 만신창이 되어도 다시금 예수님께로 가는 발 

걸음 되게 하여 주세요. 먼지보다 더 못한 나 같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십자가 

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날 대신하여 아프시고 찢기시고 목 말라 하시고 죽으신 예 

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 

이시은(집사， 16교구) 

나를따르라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날에 은혜의 동산 충현기도원에서 

교구 영성훈련이 감사와 찬송 속에 열렸다. 매년 있는 연례행사 

였지만 이번만은 팬지 모르게 큰 기대와 설램 속에 은혜의 단비 

가 내힐 것 같아 이른 새벽부터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i}<게 올 

랐다. 특히 우리 부부는 신혼 살림을 이곳 기도원에서 하였고 

두 아이가 이곳에서 태어나 남다른 추억이 있는 곳이라 이곳에 

올 적마다 각별한 애정으로 감회에 젖곤 한다. 이제 두 딸은 20 
대 후반k게 접어들었고， 온 가족이 주 요k게서 기쁨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심에 늘 

감사와찬양을드린다. 

이번 영성훈련 구호가 ‘나를 따르라’ 였다. “누구든지 나를 따 

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 

이니라 (마 16: 24). 교회의 구호이기도 한 주님의 말씀을 더욱 

가슴 깊이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선포하 

시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내내 나도 모르게 감격의 눈물이 흘 

렀다. 옆 사람이 보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했다. 아내의 얼굴 

에도 기쁨이 넘친다. 아내는 오후에 직장으로 출근해야 했는데 ， 

다행히 큰 은혜의 단비에 촉족히 젖어 정말로 감사했다. 오전 

설교를 듣고 기도회만 참석한 뒤 ι」을 내려가야 하는 아내에게 

은혜로운 시ξ멸 혼자서만 갖게 되어 미안했다. 아쉬움도 있었 

지만 오후 공동체 훈련을 통해 평소 가깝게 지내지 못했던 많은 

분들과 교제하며 정말 즐거운 시죠띨 가질 수 있었다. 그동안 

연례행사처럼 때론 억지로 참석했던 때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기쁨과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함께 ιk게 오르지 못한 지역 식구 

들을 생각하니 정말 안타까웠다. 

이제 곧 있을 청지기훈련에는 모든 교구 석구들이 참석하여 

오늘 같은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 

었다. 믿고 구한 바는 들어질 줄로 믿는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만 따르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왜 따르려 하지 않는지 안타 

깝다. 오늘도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 

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부르고 계신데도 말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오늘의 이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만 따라갈 것을 다짐해 본다. 

김영준(안수집사， 17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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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교구 교적번호 

신순자 6 9:용973 
신정숙 16 2005-0019 
안선희 9 91-111 
안재자 6 97용9 
안정숙 17 2813 
양영숙 16 93-213 
오광순 11 80-187 
오선희 3 89-71 
윤부기 5 87-431 
이경순 3 99-935 
이광주 21 89-841 
이덕심 10 84-56 
이명숙 7 79-601 
이미자 4 2005-0250 
이분남 19 95-1427 
이월산 5 93-329 
이은순 2 2004-0437 
이정미 3 89-596 
이정애 5 85-639 
이정헌 23 191 
이형자 20 84-73 

이름 교구 교적번호 

김정순 11 82-201 
김정자 2 90-380 
김진화 8 92-1321 
김청순 23 85-416 
김태금 17 80-516 
김희숙 12 4360 
남준자 14 95-402 
명신덕 18 88-320 
박경혜 13 92-614 
박순례 12 82-711 
박영순 10 82-242 
박정숙 9 86-279 
박정혜 9 2005때94 
박종숙 19 87-446 
박찬숙 4 87-720 
박현숙 3 79-526 
백문월 13 88-418 
손창순 13 2002-0018 
송정희 10 86-24 
신동옥 1 89-1413 
신성애 21 2003애69 

이름 교구 교적번호 

강순용 4 89-1329 
강영얘 10 80-734 
곽숙단 15 85-94 
권미숙 6 98-331 
권진숙 6 95-8 
김경숙 18 88-622 
김경순 3 89-979 
김기복 6 9용1045 
김남순 19 2002-0288 

김명숙 7 94-1192 
김명순 13 92-87 
김명화 17 85-411 
김석영 7 81 -61 
김성자 22 92-1265 
김순애 15 91-532 
김승희 22 85진4 
김신애 15 93-1263 
김연숙 11 86-4 
김인숙 14 91-131 
김재순 8 82깅73 

김정님 8 94-360 

쩌144때 장로(를 10명) 

이름 

김영환 18 
남용송 9 
박석산 7 

93-98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이름 교구 교적번호 . 01름 교구 교적번호 

강주원 10 92-652 김판봉 20 2000-0324 송근일 9 89-839 전승기 23 %-291 
곽홍운 8 89깅15 류동원 13 92-614 송한성 12 82-711 전종수 21 88-699 
권태선 19 86-491 문한성 5 92-422 송현덕 19 89-399 전찬욱 17 91-384 
김낙교 16 2001-0163 박광용 14 88-900 심재천 20 92-1354 정남규 1 91-381 
김대식 7 91-176 박근용 24 2006-0043 위길호 7 2에0-0364 조윤재 22 2어0-01 59 

김대학 14 2애5애49 박삼성 15 95-253 이동준 17 96-554 최 병 일 5 2002θ291 
김동의 6 82-531 박영민 2 2빠0320 이오복 6 97-619 최숭민 4 94-1297 
김송환 2 99-337 박진수 16 %-11애 이인관 4 92-1150 최한태 3 87-331 
김 욱 1 99-592 박판수 5 2009-0178 이일영 22 84-1236 황경석 4 2000-0389 
김정호 8 92-564 배현수 23 3661 이정진 8 2애3θ212 황석환 15 95-100 
김창용 12 98-1155 성 증 15 92-1256 임태현 12 %-534 

교구 교적번호 

현준봉 22 

이름 교구 교적번호 

임연수 21 546 
최현구 13 2002-0286 
허만선 5 82-648 

이름 교구 교적번호 

변창대 10 
안연식 18 
이희우 14 

94-954 
91-944 
93-1022 

빼24때 안수집싸(훌 43명) 

이름 교구 교적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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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쓰임 받는 성도로 생왈하길 기도드련다 

(01윈cg i 

ξ]**I르를 

。:11 ^ L 1.으」 
""'T"'" C::::I틀를 

본당 1 륭좌석배치 

~τ」鷹홈贊뿜뿔훌 ~ 

녁뿜종연교회 집사님의 선도로 나오게 되었다 예 
수님은 삼 춤으신 분， 아나님의 독생자， 나를 
구원해 주신 유일안 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열을 을리신 분 ， 부왈하신 우 하 

나님 우떤에 계신 분이며 ，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혀1 ， 우리 죄를 속죄 ， 구원 ， 기독교 복음의 
액심이다 .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설저히 부인 
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를 것이다 . 

내 인생판과 가지판이 완전이 바뀌어 모든 것 
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었다 (썩 민l 

넉뿜 어려서부터 멈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섭리아시 
며 놀라운 은혀l 가운데 거하케 아신 여호악 하 

냐님 아버지 ， 감사와 산송과 영팡을 드립니 

다 . 인생을 살아오연서 많은 고l냥과 역경과 완 
난 속에서도 저를 추의 길로 지키시며 인도하 

신 아냐님 아버지께서 종연교외로 인도하셔서 

삼 추의 종의 말씀을 듣케 하시니 삼으로 감사 

밥니다 . 걸어가는 길이 비록 염난발지라도 믿 

음S로 걷겠습니다 (깅껴닥l 

24 
교구 

9 
교구 

션교밑 

장확생 

대Qf. 

청년후 

1 
교구 

13 
교구 

6 
교구 

2 
교구 

14 
교구 

22 
교구 

17 
교구 

16 
교구 

4 
교구 

녁뿜여려 교인들의 오랜 신앙생왈에 대안 이야기 
를 들어오던 중 사존언니의 주선으로 증언교 
외에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냐의 불얀하고 외 

로운 마음에 위로와 구원이 되어·주는 분이시 

며 , 십자가는 좋은 일이든 냐쁜 일이든 되도록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게 안다 교외생왈로 내 
가 성와되고 겸손해지는 71분이 든다 . 앙상 바 

라는 마음이 컸었는데 내 완경과 상왕， 가진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다 (박미요 ) 

않힘낼힘 많웰펄펄 

새가족을환영합나다 

층연교효l외 한1혹이 필끼톨 
뭘하시는톨흘 

본당203호 
"，m혹풍혹생를오시ìl 바렇4다. 

황정미 

신조자 

김구형 

박흥란 

17 김옥희 

3 이정미 

6 김영모 

교육과정 과구 인도자 

25 외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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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6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녁맏 선구의 권유로 오게 되었다 예수님은 죄인으 
로 태어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어 돌 

아가시연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케 하신 삼위일체 되신 예수 그리 

스도이시다 . 십자가에 매달려 을리신 보멸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섰으니 냐 또안 자기 십 

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십자 

가에서 고통 받으신 것저렴 냐도 주님을 따르 
며 섭 기는 데 수반되는 고통을 갑당OH .주님과 

동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이다. (얀뺑) 

8 
교구 

본당 2.3륭 좌석배치 

12 
교구 

7 
교구 

23 
교구 

11 
교구 

18 
교구 

렌늘추는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냐님의 아들。l 
시다. 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 

다. 주님 안에서 아나님 말씀 의지하여 하냐님 

의 자녁로서 믿음의 생왈을 얀다 아냐님께 올 

19 
교구 

3 
교구 

5 
교구 

21 
교구 

15 
교구 

20 
교구 



제 1174호 주깐중연 

교회쇼씌 

a활 충현 
또 이르시되 녀회가 무엇율듣는가스스로삼가라 

녀회의 헤아리는 그 어|아림으로 

녀회가헤아람을받율 것이며 더 받으리니 

기도의창 
g유초흥 도서어 ‘찍 속의 예수닝 만니기’ 

일 시 :30웬오늘) 12".30'-13:30 장 소 . 제1교육관 7층 영유초중 도서실 
주제.요나 

장소‘충현기도원 

권시피 5-8지외 영성흩힌 

일 시 :11월 1웬화) 9'50 교회 버스 출발 

훌젠 
최고례 성도(11교구 미아4구역) / 22일 별 
세 ， 24일장례 

2 노동환 성도(2교구 테헤란2구역) / 23일 별 
세 ， 25일장례 

3 김봉욱성도(김정희 권사의 부친 ， 김기홍안 
수집사의 장인 ， 20교구 목4구역) / 26일 별 
세 ， 28일장례 

띠 충현의 모든 생도가 복음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 

도의 횡요 3:5)이 되게 하소서. 

션교언어 롤린 

일시 ·매주일 1500 
장 소 ’ 째교육관 밍효l네앨 500호(0 1'요빠) 509회킴보디Of) 510회라오쇠 

a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 :6)이신 예 

수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a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히는 은총의 
통로로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주소서. 

용헌륙지관 희원 모휠 
1.모집부문 흥현보호직업징1계약직) 직원 

A뼈'/jí!안 쟁씨휠시 응l 시화복X씨 책증소X씨 2012던 2월 즐압 쩨쟁}지원7尼 운전 7농지우대 
2지|훌서류 01력AiAfcI뺑" ^f7ιμt 즐않영서 싱!옆Át 경협영서 책증A뿐， 주E흙등본1 댐씹 챔세티교앤 
3지|훌01감 11월 4일(금) 17:00끼재우편 방문 이메일 접쉬 
4.서랩흩~HI멈구 역심동 665-1 충현교회 사무국 !f 552-820이#때1) 

a범구 역심동 669-3 복지관 총무팀 !f 2192애600 

흩혼 

1 강승호 군(강규식 집사 남인숙 권사(타교) 
의 아들， 1교구)과 문현정 앙(문욱주 씨 정 
경애 씨의 딸， 14교구) / 11월 5일(토) 12:00, 
웨딩의 전당 2충토파즈흘 

2 염태경 군(염광호 집사 · 김선자 권사의 아 
들， 19교구)과 김은정 앙(김환홍 성도의 딸， 
타교) / 11월 5일(토) 12:00, 해오름교회 a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는은총을베푸소서. 

딩 모든 교구와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 

국일뀐콜 1:2딩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딩 1년 1인 1명(1 '1' 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딛 1: 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a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샤 7}는 선교 

사가되게하소서. 

월 。El 주일예배 (징로) 찬맴|배 수요예배 (권새 

II m W V 
(안수집새 

II 
최민석 유상태 김종구 이보신 김종홍 최규태 오부좌자 손선례 

11 
13 *T c서닙 조종민 배” 추\!.신 ’ 이세영 이실호 윤순규 임경순 김종녀 

20 정청길 김환기 이계인 김연태 양기수 장상길 문하숙 이명순 

27 엄복섭 지규성 이 훈 장철환B 최세진 전성욱 채혜선 소o 여 o보「 

11월 주일 및 수요예배 기도 담당 추가강확개혈 

·지휘(박영민집새 

• 혐퓨터로 악보 그&!.I'I(김진협 집새 
·롤트라베이스 

· 기흔반 : 플룻， 오보에， 클라리넷， 비순， 호른， 성악， 

트럼엣， 트롬본， 유포니움， 튜바 바이올린， 

비올라 첼룩 피이녹 오르간， 화성학， 

7~뭘fO받， 뺨법 '2þJi대여 7눔 

문 의 및 수강 신청 : 효방위원회(#259' 260. 옮1) 

톨원E뭔i잉터~ I꾀l 

댐 충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 및 준 

공된 사랑관과 자연7r，}{.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 

가되게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I 

새벽 기도회 (10/31-11/6) 

11 /4 (금) 

장지원/최계열 
요 4:43-54 

11 /3 (목) 

김정훈/한현석 
요 4:27 -42 

·하나온@ 

에‘잉 l 

톨휩I톨믿톨멸l 날찌 여|배 설교 사회 기도 찬앙 

수요 I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고후 4:6-10) 유현철 목사 이희식 최옥숙 온 세상01 캄캄하여서(호산나 찬양대 · 오케스트라) 
11/2 

수요II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요일 2:1- 6) 강창원 목사 김준민 7do~ 스1!..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실로암 찬양대) 

11/4 금요집회 양재웅목사 박지훈 예루살햄찬양대 ·오케스트라/소프라노안설희 /충현음악아카데미클라리넷중주 

주일 I 성만찬의 음식(요 6:30-40) 정민권 목사 하옥성 최민석 〈예배전찬앙〉 

주일 II 성만찬의 음식(요 6:30-40) 황의연 목사 박지훈 유상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외 / 소프라노 윤지영 

11떠 주일 m 성만찬의 음식(요 6:3뼈) 김생관목사 양재웅 김종구 주 앞에 성찬 받71 위하여 외 /첼로 01빽， 박효진(할렐루야 오케스트라) 

주일 W 성만찬의 암}않 6:30-찌) 탁정헌 목사 박은효 이보신 이 세상 험하고 외 / 아벤 남성 중창단 

주일 V 성만찬의 음식(요 6:30-때) 유재진 목사 최상민 김종홍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외 /소프라노 김은진(예본 찬양대) 

주일찬양 좋은농사(마 13:1-8) 김성관목사 유현철 최규태 할렐루야 찬양대 / 벤엘 혼성 중창단 / 13교구 

예배 담당 (11/2 ‘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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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민 
21교구 

박은효 
18.교구 

어창성 

이태원 
19.교구 

최상민 
대학부 

김정훈 
7교구 

박만복 
칭년1부 

양재웅 
주II충현 

이광현 
16교구 

정민권 
5교구 

황의연 
2교구 

· 부목사 

강창원 김성은 
20.교구 

문성수 
4교구 

박지훈 
8교구 

유현철 
1교구 

이희식 
12교구 

하옥성 
17교구 

김성관 

박근백 
고드부 

안치원 
24교구 

이광석 

장지원 
11교구 

하형욱 

• 우|임목사 

(짧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오전 9때본당앞출발 

화요집회 오전 11 애 띤:50납부펴，10:20 야햄 경유) 

@오전 9:50본당 앞출발찍행) 

금요철야 저녁 10:30 금요찬양죄회 후본당 앞출발 

오전 11시에드리는주일 m부예배는영어웅돼， 일웹및수 
회로 오후 씨에 드리는 주일 N부 여배는 스리탤때， 중쾌， 
몽웰， 러시O뻐， 킴보디O뻐 인돼I^뻐로동시통역됩니다 

$때ln61ra'없m n Er빼， amse， ι뼈llSe ãd영1 

l.a'g.ø;￥ <Je aValat:.Ie at 1t'e 없1lI1 0뼈\W뼈'4:> 앓Væ， 
ãd Sri 벼빼1 αÍllSe， 뼈wm，ftJssia1， 않rtxxia1 ãd 
h:tresia'1fY8 00J iM훨lklat 1t'eO'e O뼈\Wa빼없væ 

기도원집회안내 (~ 02-552-8200) 

구분 시간 장소 
I 오전 7 :00 본당 
II 오전 9:00 본당 

m 오전 11:00 
본당 주일예배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N 오후 1 :00(외국어 동시통역 얘배) 본당 

V 
오후 3: 00 

본당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본당 
수요예배 I 오전 11:00 II 저녁 7:00 본당 
금요찬앙집회 저녁 7:00 본당 
셰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보」 단 u 

예배및집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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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지휘자 김진협 

• 전임연주자 이에스더 장연회 한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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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도사 

강덕펼 강영미 강옥련 
8교구 6교구 2교구 

김정운 김정자 나영실 
24교구 15교구 22교구 

윤인숙 이복순A 이복순B 
3교구 4교구 11교구 

잉태주 장혜구 전은회 
17교구 19교구 7교구 

홍순얘 황순란 
5교구 21교구 

신벙식 

사 송요한 

· 사 랑 부 

교 

I!'.1.!.15'i1잉·‘-，…I즈용I꾀il. 

구분 시 간 장소 

장년 1 부 오후 12:15 제 1교육관 507호 
장년 2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407호 

장년 3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7호 

장년 4 부 오후 12:30 제 1교육관 301호 
소앙부 오후 12:15 갈렬리흘 
사랑부 오전 11 :00 복지관지하1층 

에바다부 
오전 9:00(학생) 

제2교육관 1충 
오후 12:40(성인) 

(주) 오전 8:30-오후 6:00 
탁아부 (수) 오선 10:3하 12:00 선교관 1충 

(금) 저녁 6 30-저녁 9때 

새가족양육부 오후 12:10 베다니훌 

국내외국인선교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3충 
영유초중도서실 오전 8:30-오후 4:3 제 1교육관 7충 

충현어린이집 주간교육 제 1교육관 107호 
지적장애인교육 주간교육 충현복지관 

구분 시 간 장 소 

영아부 
I 오전 9:00 

제 1교육관 110호 
II 오전 11:00 

유아부 오전 10 ’ 50 제 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 1교육관 207호 

초퉁 1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407호 

초퉁 2 부 오전 10:45 제 1교육관 507호 

τ;z. τI:fH 오전 10:30 복지관 지하2충 

고둥부 요전 11:00 제 2교육관 4충 

대학부 (토) 오후 2 :00 제2교육관 4충 

청년 1 부 (토) 오후 4:30 제 2교육관 4충 

청년 2 부 오후 12:10 제 2교육관 2충 l 


